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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과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6차년도(2016

년)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감, 우울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는 사회적 위축감, 우울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

소년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및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우울

* 이 글은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회적질연구 제5권 제2호 (2021. 6)

2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동과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지닌 

인구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체 혼인 대비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15년 7.4%에서 2019년 10.3%로 조금씩 증가하여 20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다문화 출생 역시 2015년 4.5%에서 2019년 5.9%로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9).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언어 문제, 학교폭력, 편견, 이중차별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적 위축, 고립감,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Khanlou et al., 2008).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경우 초·중등학교 147,378명

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

비 11.1%가 증가한 12,478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는 아직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교육 및 복지의 주

요 대상으로서 관심을 덜 받아 왔으며(유근화·신현태, 2016),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

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박근영 외, 2013; 손신영, 

2019).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기로 진입하게 될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우울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임혁, 2010; 

조인주·현안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 역시 한국인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haley & Francis, 2006; 남윤주·이숙, 2009; 강현주 외, 

2018). 부모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달라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는 사회적 정체성 혼란이

나 충돌을 가져와 다문화 청소년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 또한 언어발달 저하로 인한 학습부진 역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사회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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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이

들의 취약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급증한 시기인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정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부부

간의 의사소통 등 주로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상태 및 생활적응, 그리고 

부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조인주·현안나, 2012; 이은진·이교일, 2014). 이후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문화가

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점차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

응, 발달상의 어려움(Kimayer, 2012), 낮은 자아존중감(이광성, 2012), 정신건강 문제(임소

연·박민희, 2014), 자살 문제(전경숙·송민경, 2011; 오승환, 2016), 타문화에 대한 차별

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김정민 외, 2015)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

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로 이를 위해서는 발달자원으로서 내·

외적 자원이 잘 갖춰질 필요가 있다. 피터(Peter, 1999)는 발달자산모형을 제시하며 건강

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발달자산으로서 내·외적 자원이 중요하며 각각을 긍정적 자아상

과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나 학교생활적응 등 다양한 현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자산으로 이와 같은 내·외적 자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외적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사회 심리적 부적응문제 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가

장 필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하고 완충하는데 효과적이며(Lakey & Orchek, 2011), 특히 차별과 편견, 소외와 학교폭력

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원영·김경식, 2020). 즉, 부모, 가족,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과 타인과의 친밀감 및 상호 유대감 형성은 물론 대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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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불안과 소극적 태도를 수반하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DSM-Ⅳ-TR에서

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는 임상적 상태로 우울증을 기술하고 있다(최경숙, 2007). 

특히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친밀한 대인관계 지속 및 형성에 어려움 등

과 같은 여러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bios & Flay, 2004). 이를 고

려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 등과 같

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

의 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스, 친구관계, 성격 등을 들고 있다(문지혜, 2019). 

또한 문지혜(2019)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개인의 성격적 원인으로 낮은 외향성

과 위험 회피 등과 같이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새로움에 대해 거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이도영 외, 2017), 자아존중감(이광성, 2012; 

유승희, 2020), 사회적 위축(문지혜, 2019)을 변수로 설정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

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시기가 최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우울과 발생 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 둘째, 앞서 열거

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는 

하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인과관계모형 검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청소

년기의 발달자원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에 주목하여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자원

인 내·외적 자원을 설정하고, 내적 자원을 자아존중감으로, 외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부

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하여 각각의 자원과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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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울의 중재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우울

DSM-Ⅳ에 의하면, 우울이란 우울한 기분 및 흥미와 즐거움 감소 등 두 가지 증상을 중

심으로 체중감소 및 식욕감퇴, 불면 또는 과도한 수면, 피로, 활력 저하, 무력감 및 죄책

감, 집중력과 사고력 저하 등의 증상을 의미한다(미국정신의학회, 1997). 이러한 우울은 

연령층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인데(Yearwood & Siantz, 2010),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약 28.3%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20) 

청소년 우울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하여 다문화가정과 한국인가정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여부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음으로 보고하고 있는데(김정민 외, 2015)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청(2020)의 발

표를 고려한다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정체감을 상실하거나 문화적 갈등 또는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지선·김정민, 2021)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능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우울과 

같은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최은희·김경은, 2018). 유정균(201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왜곡과 스트레스 및 자살 생각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인 청소년과는 다른 피부색, 외모, 체형 등을 

지니며 학교나 사회에서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소현 외

(201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개인변인(자아존중감, 언어(한국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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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가족변인(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시간, 부모관심도), 학교변인(학교적응, 학교공부 어

려움, 학교폭력 경험)으로 구분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우울은 다문화 청소년의 가출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조영선·조영일, 2019; 이원기 외, 2019; 홍성초·조제성, 2020). 또한 우울이 

심해질 경우, 자살생각 또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김민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우울 중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친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감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위축

이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낯선 사람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으로 다

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ubin et al., 2014). 이러한 사

회적 위축에는 ‘수줍음’, ‘무시당함’, ‘사교적이지 못한’, ‘회피적인’ 등과 같이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Schneider, 2000; 이시형 외, 2000 재인용).

Rubin et al.(2009)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편견,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나 자신을 표현하고 자연스

럽게 행동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

은 다양한 부적응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우울이나 불안 증세 등 심리적 부적

응을 비롯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더

욱 심각해질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문제로도 이어져 등교 거부로 인한 학업중단을 경험하

기도 한다(Rubin et al., 2009).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축 관련 연구들도 몇몇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로, 모상현(2018)의 연구에서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최효식·연은모(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부

모감독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및 또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미·이동형(2021)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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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모의 높은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높이며 친구지지가 이들의 부정적 영향

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김원영·김경식, 2020)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나은·김원영, 2020),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정은, 2020). 또한 사회적 위

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래혁·장혜림, 2020).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축 관련 연구는 대체로 최근에 

발표되어 이들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분석하고, 관련 원인과 영향력을 살펴본

다면 이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의

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내·외적 자원

피터(Peter, 1999)가 제시한 발달자산모형(Developmental Assets Model)에 따르면, 청

소년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환경자원 구축이 중요

함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환경자원을 사회환경적 요소를 의미하는 외적 자원과 개인적 

요소를 의미하는 내적 자원으로 구분하면서 외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 권한부여, 주변인 

기대를, 내적 자원으로 긍정적 자아상 및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발달자산모

형을 근거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 자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족 유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현미나(2018)의 연구를 참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 내적 자원을 자아존중감이라는 구체적인 

변수로 설정하였다.

1) 내적 자원 : 자아존중감

내적 자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목표를 위해 스스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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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하는 것이다(심영미·박미혜, 2010). 이러한 내적 자원의 대표적인 변수로 자아존

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잠재된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고 있

다(이도영 외, 2017).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

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친구-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며 성인기에까지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다(장선희·이미애, 2010).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패트릭

(Patrick, 2004)은 청소년의 내적 자원으로 자아통제감과 자아존중감을 설정하고 이들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했다. 심영미·박미혜(2010)의 연구에서

도 자아존중감을 내적 자원으로 하여 정신건강에 정(+)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장선희·이미애(201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

개적 역할을 하며(김평화·윤혜미,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유승희, 2020).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내적 자원으로 설정하여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과 감정 완화에 유의미하게 작동하는가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2) 외적 자원 : 사회적 지지

외적 자원은 한 개인을 둘러싼 제반 환경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외적 자원의 대표 유형

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Peter, 1999). 사회적 지지는 카셀 등(Cassel et al., 1976)

의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여 이후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

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박지원, 1985). 일반

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비롯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외적 자원이다(모상현, 2018). 또한 

주위로부터의 인정, 물적 원조, 정보제공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자원으로 개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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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달과 환경적응을 돕는다(신은경·최정아, 2007).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며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용한·이신동, 2017; 박지선·현미나, 2018; 이형하, 2020). 또한 자아개념 형성

에 도움을 주며,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설진배 외, 2019; 채경희, 2020). 다문

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유승희, 2020), 우울(이도

영 외, 2017), 학교생활적응(박지선·현미나, 2018), 임파워먼트(장용희, 2018) 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중요한 외적 자

원으로써 이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외적 자원으로 보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역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4.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앞서 연구목적에서 제시했다시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과 사

회적 위축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문지혜, 2019; 김원영·김경

식, 2020; 이도영 외, 2017).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선행요

인으로 우울에 대한 완충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경숙, 2007; 이도영 외, 2017). 

이은희 외(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

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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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도영 외(2017)의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영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검증했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계는 횡단분석뿐 아니라 종단분석

을 통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궤적을 주제로 한 

한광현(2020)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우울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내·외적 자원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상현(2018)의 연구에서는 사

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

들에게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을 통한 친밀감 증대 및 긍정적 관계 형성은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주희 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문제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제반 자원인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

에 의해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은 그들의 발달자산인 내적 자원(자아존중감)과 외

적 자원(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간 관련성을 

각각 검증하고 있을 뿐 ‘내·외적 자원 → 사회적·위축 → 우울’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연

구모형을 구성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련

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

축, 우울 간의 인과관계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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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들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모형

은 <Figure 1>과 같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6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1년도

부터 다문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실시된 대표성 있는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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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 조사는 2011년 최초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635명과 학부모 1,625명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

상을 후기청소년기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조사대상은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표본학교별로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

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배경특성을 비롯하여 학교생

활, 심리사회적응,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정책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

로 이루어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시기는 이

전과는 다른 교육환경 및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차년도 조사에는 청소년 1,332명이 참여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응답 누락 사례를 제외하고, 총 1,263명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변수별로 발췌, 수정한 후 최종 사용

하였다.

1) 우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외, 1984)에서 

우울에 해당하는 13문항 중 이경상 외(2011)가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10문

항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기운이 별로 없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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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위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김경연(1998)이 개

발하고, 이경상 외(2011)가 수정 보완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08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유안진(1996)의 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3개 하위영역 

총 13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모지지는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다’, ‘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 주신다’ 등 5문항, 친구

지지는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

다’ 등 3문항, 교사지지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등 3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수량화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 수준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08이

었다(부모지지 0.899, 친구지지 0.947, 교사지지 0.920).

4)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69)가 개

발하고 오전영(1981)이 번안한 자아개념검사 사용한 박난숙·오경자(1992)의 척도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8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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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과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

성(1), 여성(0),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을 연속변인으로 통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구조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사회

적 지지는 3요인 사교모형,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각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여 검토하

였다. 또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측정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봄으로

써 척도의 내적정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우울 등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

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도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 대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d: ML)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적

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도지표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

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적정모형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연

구모형의 표준화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t값에 대한 절대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

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Peek, 2000).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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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성별은 남성 619명(49.0%), 여성 644명(51.0%)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5세가 1,126명(89.2%)으로 가장 많았고, 14세(95명, 7.5%), 16

세(42명, 3.3%)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565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 

374명(29.6%), 대도시 324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449명, 

35.6%), 필리핀(317명, 25.1%), 중국 조선족(230명, 18.2%)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출신국

은 한국(1,219명, 96.5%)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부분(96.5%)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263)

Variables Categories n %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n 619 49.0

Parent’s 
country 

of origin

Mother

South Korea 40 3.2

China 

(Han-chinese, other 

ethnic groups)

83 6.6Woman 644 51.0

China

(Korean-chinese)
230 18.2

Years

14 95 7.5

Vietnam 34 2.7
15 1,126 89.2

Philippines 317 25.1

Japan 449 35.616 42 3.3

Thailand 49 3.9

Residence

Metropolitan 324 25.7
Etc. 61 4.8

Micropolitan 565 44.7

Father

South Korea 1,219 96.5

Township 374 29.6

China 

(Han-chinese, other 

ethnic groups)

2 0.2

China

(Korean-chinese)
1 0.1

Whether 

the 

parents 

are 

foreigners

Father 40 3.2

Vietnam 2 0.2
Mother 1,219 96.5

 Philippines 5 0.4

Both 4 0.3

Japan 17 1.3

Thailand 1 0.1

Etc.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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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타당도 및 평균점수

주요변수의 타당도와 평균점수 산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지지(7문항), 

친구지지(3문항), 교사지지(3문항)를 사교모형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χ2(df)=602.707(62), CFI=0.964, TLI=0.955, RMSEA=0.083으로 통계학적 허

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는 42.84점(표준편차 6.24, 

범위 15~54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4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

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χ2(df)=1.204(1), CFI=1.000, TLI=1.000, RMSEA= 

0.013으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12.56점(표준편차 2.20, 범위 4~16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위축(5문항)을 1차 요

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χ2(df)=26.126(3), 

CFI=.995, TLI=.982, RMSEA=.078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사회적 위축 평균점수는 11.65점(표준편차 3.65, 범위 5~20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

울(10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χ2(df)= 

427.938(31), CFI=0.940 TLI=0.913, RMSEA=0.101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평균점수는 17.10점(표준편차 5.36, 범위 10~4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Validity and the Mean of Main Variables

Main

Variables

Validity Mean±SE

(range)χ2(df) CFI TLI RMSEA

Social Support 602.797(62) 0.964 0.955 0.083
42.84±6.24

(12~54)

Self-esteem 1.204(1) 1.000 1.000 0.013
12.56±2.20

(4~16)

Social Withdrawal 26.126(3) 0.995 0.982 0.078
11.65±3.65

(5~20)

Depression 427.938(31) 0.940 0.913 0.101
17.10±5.36

(10~4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천지은, 박지선

KJSQ 5(2) June 2021  17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모든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1 2 3 4 5 6

1. Parents Support 1

2. Friends Support .438*** 1

3. Teacher Support .401*** .593*** 1

4. Self-esteem .459*** .538*** .443*** 1

5. Social Withdrawal -.224*** -.269*** -.184*** -.342*** 1

6. Depression -.381*** -.349*** -.269*** -.448*** .506*** 1

*p<.05, **p<.01, ***p<.001

4. 연구모형 검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데

이터에 대한 적합성 확인 및 변수 간 관련성을 <Figure 2>와 같이 살펴보았다.

<Figure 2>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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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df)=1759.527(462), 

CFI=0.952, TLI=0.945, RMSEA=0.047로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

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지지 및 

친구지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0.117(p<.05), -0.127(p<.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

(0.031)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39(p<.05)로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 우

울로 향하는 경로에 있어서 부모지지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92(p<.05)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우울에 대한 친구지지(-0.063)와 교사지지(0.031)

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
0.290(p<.05)으로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위축에서 우울로 향

하는 경로계수는 0.376(p<.05)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44.3%였다. 

결과적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고, 이러

한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의 자료를 활

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사회적 위축,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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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

요하다. 친구지지는 우울, 불안, 정서적 고립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

킨다는 선행연구결과(Rubin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서의 

자연스럽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로 인해 사회성 발달

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가 보이는 사랑, 관심을 통해 자녀와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점에서 부모,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청

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수

용 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로 인한 언어능력 발달 저하, 한국문화 및 가치관, 습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는 결국 사

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빠지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

히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성장 과

정에서 복합적인 부적응문제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차별, 편견, 갈등 관계에서 벗

어나 상호 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지지, 교사지지는 우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손신영, 2019).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

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안정된 생활 및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박범기, 2020)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대화나 소통, 교육 등에서 갈등유발요인

을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적합하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또래지지와 우울, 교사지지와 사회적 위축 및 우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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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측면에서 몇 가지 해

석의 여지가 있다. 교사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부모지지, 친구지지)과 비교

하여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도영 외(2017)의 연구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사지지 및 학교 자아존중감

이 우울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인과관계모형 분석에 

있어서는 교사지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선행변수들(부모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호관련성을 갖고 산출되어 상관관계가 

가장 약했던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희박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데

이터에서는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에 대한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향후 다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더

불어 교사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정을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의 장

인만큼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사 대상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해 교사지지는 반드시 필

요한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반대로 자

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

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모국문화 또는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신영(2019)의 연

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소외감, 

차별, 편견 등의 경험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

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서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문화 청소

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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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6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주어진 변수를 통해 관련성을 검증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본 자료에 포함

되지 못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

해 도출된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끝으로, 연구대상이 중학교 2학년으로 이 대상에 대한 횡단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

서 학년 변화에 따른 종단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시기별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도 및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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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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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6thsurve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in 

which 1,263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kinds of social support, the parent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eachers’ suppor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erms of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co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depre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social 

intervention that could help lower level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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